
환자들의 신음이 천장까지 솟아오르고 있었다. 가난이 

내뿜는 지독한 냄새도 온 사방에 쩍쩍 눌어붙고 있었다. 그

리고 그곳에 엘리사벳이 있었다. 그 누구도 그녀를 헝가리

의 왕, 안드레아 2세의 딸이라고는 눈치채지 못했다. 아무

도 그녀가 튀링겐의 영주, 루트비히 4세의 아내라고도 상

상하지 못했다. 그만큼 그녀의 행색은 초라했고 환자를 돌

보는 그녀의 행동은 자연스러웠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

을 배우고자 했던 그녀는 성 프란치스코 제3회에 입회해 

프란치스칸이 되었고, 자신이 가진 성 중 하나를 병원으로 

개조해 삶으로 실천하고자 했다. 병원이 완성되자 병든 이

들과 가난한 이들이 그득그득 들어찼다. 그 후부터 그녀는 

머리를 틀어 올리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그들을 돌보고 있

었다. 환자들의 머리를 쓸어 넘겨주었지만 정작 그녀의 머

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노인들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 주었

지만 정작 그녀는 끼니를 잊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놓칠까 봐 그녀는 기도로 하느님의 도움을 

청했다. 

“또 성안의 곳간이 텅텅 비어 버렸습니다. 계속 저렇게 

놔두다가는 영주님의 영토는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영주의 형제들은 그녀를 내쫓고 싶어 안달이었지만 그

녀의 남편, 루트비히 4세는 그저 웃을 뿐이었다. 

“흉년이 들어 모두 굶어 죽게 되었잖소. 그러니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내가 못 한 일을 아내가 하고 

있으니 고마울 뿐인걸요.”

그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옷과 재물을 전부 내

다 팔아 9백 명의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을 때도, 

병원에 환자가 누울 침대가 부족하다며 자신의 침대를 내

어 주었을 때도, 몰골이 흉측하여 만지기는커녕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이를 업고 왔을 때도, 그는 그저 웃었고 그녀

를 지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이 전쟁에 나가 전염병으

로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배 속의 셋째 아이와 함께 성에

서 쫓겨나고 말았다. 그렇게 그녀는 하루아침에 왕족에서 

떠돌이가 되었다. 사람들은 권세를 잡은 이들에게 밑 보일

까 봐 아무도 그녀에게 숙소를 제공하지 않았다. 겨우, 오

갈 데 없는 그녀에게 한 남자가 마구간을 내어 주었고, 그

녀는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그녀는 서러워하기

는커녕,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은 성모님을 떠올리며 하

느님을 찬양했다. 그녀는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 속하지 않

았다. 그러니 이 세상의 보화 따윈 중요하지 않았다. 생계

를 위해 아마 풀로 직물을 짜면서도 일부를 가난한 이들과 

나누었을 만큼 오직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세상, 그곳만

이 그녀의 세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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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의 존중’은 모든 사회의 든든한 기둥”

“생명의 백성, 생명을 위한 백성”인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곧 생명을 위해서 봉사하고 생명을 지키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잉태에

서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의 존중’은 모든 사회의 든든한 기둥이며 이는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 101항 참조)  글_ 생명위원회

생명운동


